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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누가 이 나라를 움직이는가?
-다니엘 5장 17~23절(구약 1242)-

예배순서

Ÿ 찬송: 309/ Ÿ 기도: 구역원 중/ Ÿ 말씀 속으로/ Ÿ 헌금찬송: 310/ Ÿ 주기도문

환영/ 마음 열기

요즘 가장 많이 체감하는 변화는 무엇인가?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어렵다”라고 
느낀 적이 있는가? (스마트폰 사용, 키오스크 등) 

말씀 속으로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 혹은 기업이, 초 강대국이 나라를 움직인다고 생각한
다.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의 해석이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는 답을 구해야 한다. 성경
은 인간의 권모술수나 군사력이 역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
께서 역사의 배후에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고 단호하게 증언한다.

1.             이 나라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다스리신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단 5:21)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
살은 귀족 천 명을 모아 대대적인 술잔치를 벌였다. 당시 바벨론 성벽은 높이 약 
100m, 두께 약 20m에 달하며 유프라테스강을 이용한 해자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수십 년간 버틸 수 있는 식량과 완벽한 방어막을 맹신한 벨사살은 예루살
렘 성전에서 약탈해 온 금은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벽
면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 글씨(메네 메네 테켈 우바르신)대로, 페르시아 연합군이 
강바닥 수로를 통해 기습 침투하여 벨사살 왕은 그날 밤 죽임을 당하고 제국은 하룻
밤 사이에 허망하게 무너졌다(단 5:30~31). 역사의 격변은 인간의 군사력이나 계산으
로 예측할 수 없다. 1945년 일제의 극심한 민족 말살 통치 속에서도 하루아침에 항복
과 광복이 찾아왔듯, 한 나라의 운명은 세상의 권력자나 경제력에 달려 있지 않다. 
성경은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단 2:21), “나
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시 22:28), “민족들을 커



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욥 12:23)라고 선포한다. 인간의 시각을 넘어 
모든 역사를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2. 위정자들이 겸손히              임을 자각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딤전 2:1~2) 다니엘은 벨사
살 왕에게 선친 느부갓네살이 교만으로 인하여 왕위에서 쫓겨나 들짐승처럼 풀을 먹
었던 역사의 교훈을 증언하며,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단 5:22)라며 준엄하게 일침을 가했다. 권력의 최정점에 오
른 자는 권력이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인 줄 착각하고 망각하기 쉽다. 세상 정치는 당
리당략과 진영 논리에 갇혀 사생결단식 투쟁을 반복한다. 조선 시대의 예송논쟁처럼 
백성의 민생과 무관한 명분 싸움에 매몰되는 것이 권력의 본성이다. 그러나 성경은 
정치권력이 하나님께서 사회 질서와 평화를 위해 잠시 맡겨주신 ‘위임된 권력’임을 명
확히 한다(롬 13장). 따라서 성도는 특정 진영의 승리를 넘어,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국민 앞에 겸손하여 국가와 민생을 섬기도록 ‘골방의 기도’를 우선해야 한다. 기도가 
정치적 분노와 비난보다 앞설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평안과 지혜로 지켜주신다.

3.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으로 바로 서야 한다.

다니엘서 7~12장에 나타난 거대한 세상 제국들의 공통된 특징은 “자기 마음
대로 행하는 것”이다(단 11:3, 16, 28, 36). 그러나 제국들은 영원하지 못하고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나님은 세상의 혼란 속에서 다니엘을 향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단 9:23, 10:11)라고 부르시며, 역사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
고 담대하라고 명하셨다. 다니엘은 왕의 재물과 명예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를 담대히 선포하는 시대의 파수꾼이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여론이나 뉴스에 일희
일비하거나 분노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영적·도덕적 방파제로 서야 한다. 
매일 뉴스를 접할 때 비난에 앞서 위정자와 나라를 위해 1분간 먼저 중보하는 실천이 
파수꾼의 사명이다.

나눔과 기도

Ÿ 가정이나 직장, 교회에서 내 주장이나 자존심을 앞세우다 후회했거나, 반대로 마음
을 낮추었을 때 관계가 회복된 경험이 있는가?
Ÿ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과 위정자들, 열방, 홀리 위크 특별새벽기도회를 위해 기도하
자.


